
재외동포청장,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접견

-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한 양국 협력 방안 논의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7일(화)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알리셰르 

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고려인동포 관련 양국 

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   * 고려인동포 :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

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또는 

그 친족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(고려인동포법 제2조)

□ 김 청장은 “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

있다”며, “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, 

이들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외교의 공동자산이다”

라고 말했다.

□ 김 청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건립 추진 중인 ‘고려인 역사

박물관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.

 ㅇ 박물관은 202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, 내년(2027년) 고려인의 

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앞두고 건립 추진 중이며, 올해 9~10월 

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며,

 ㅇ 김 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, 개관, 운영 전반에 걸쳐 

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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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“고려인은 우즈베키

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,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

있다”며,

 ㅇ “박물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

스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해 소통과 

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.

붙임 : 접견 사진 5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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